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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달한 간식으로 기운을 차린 우리는 남은 오후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의논했다. 시간은 5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곧 어두워질 것이다. 깜깜해지면 마드리드의 추운 겨울 거

리를 걸어 다니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6시 정도까지 오늘 

일정을 마치기로 했다. 결론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레이나 

소피아 국립 중앙미술관(Museo Nacional Centro de Arte 

Reina Sofia) 관람. 걸어서 20분 정도 거리이지만 피곤해서 

지하철을 타고 가기로 했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스페인을 대표하는 미술관 중 하

나로 20세기 미술 작품들을 전시하고 있다. 1990년에 개관

했고 당시 스페인 소피아 왕비의 이름을 따랐다. 20세기  스

페인 미술의 거장 파블로 피카소와 살바도르 달리의 작품 

컬렉션이 유명하며 그 외에도 호안 미로, 후안 그리스, 안토

니 타피에스 등 쟁쟁한 스페인 거장들의 작품이 대량 소장

되어 있다. 스페인 거장들 외에도 20세기 미술사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을 만큼 많은 국제적 거장들의 주요 작품들이 

있어서 현대 미술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 들려 볼

만한 미술관이다. 

우리는 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서 발데카로스 방향 1번 

선을 탔다. 세 정거장쯤 지나는데 약 5분, 에스타시온 델 아

르테 역에서 내려 미술관까지 약 4분쯤 걸어가면 된다. 미

술관 안내 표지판이 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 벽에 새

겨져 있는 것이 신기했다. 화살표를 따라 걸어가니 큰 광장

이 나왔다.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 건물은 원래 병원이었다

고 한다. 광장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건물들은 16세기 펠

립페 2세 시절부터 운영된 마드리드의 최초 국립 종합병원 

건물들이었다. 

미술관 앞에 도착했을 때는 4시 45분경. 겨울에는 6시에 

문을 닫으므로 서둘러 입장했다. 입장료는 10유로. 폐관 시

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입장하고 있었다. 

따뜻한 미술관 안으로 들어갔을 때, 거대한 기둥이 줄지어 

서 있는 미술관 회랑의 엄숙한 분위기에 사뭇 놀랐다. 환하

게 불을 밝힌 아치형 천장 아래 흰색과 베이지색 화강암으

로 건축한 건물은 이곳이 병원이었다는 역사를 일깨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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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 옛날에 이 정도 규모의 병원을 건축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웠고 당시 스페인의 국력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케 했다.

우리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의 제 

1호 작품이라 할만한 피카소의‘게르니카(Guernica)’를 제

일 먼저 찾아 갔다. 전시실 206.06.‘게르니카’는 피카소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1937년 스페인 내전 중 스페인 민족주

의파의 사주에 따라 독일 나치의 폭격기가 평화로운 바스

크 시골 마을 게르니카를 무차별 폭격해서 주민들을 학살

한 사건을 고발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이다. 가로 7.76 미터 

세로 3.49 미터의 상당히 큰 흑백 그림이다. 당시 1937년 파

리 국제 엑스포에 전시되어 세계적 센세이션을 일으켰으며, 

스페인 내전으로 국제적 관심을 이끄는 계기가 되었던 역사

적 그림이다. 

피카소의‘게르니카’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고, 듣고, 또 배웠던 유명한 그림이었

건만 막상 앞에 서 보니 그다지 감명이 없었다. 잔인하고 무

자비한 전쟁의 참상을 그렸다고 알려진 그림이었으나 실제 

그림은 피카소의‘어린애 장난’같은 스타일에 조형적으로

도 상당히 안정적인 그림이어서 조금 김이 빠졌다. 이제 역

사의 세월이 너무나 흘러서 그런 것일까, 지나간 전쟁의 기

억은 사라져 마치 그림 위에 먼지가 부옇게 앉아 퇴색한 느

낌이라 나는 서글퍼졌다. 그림 앞에 잠시 서서 인사를 하고 

그 유명한 그림을 실제로 보았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로 했다. 

폐관 시간이 다가오므로 나머지 전시실들은 빠른 걸음으

로 지나쳤다. 전시 작품들을 자세히 보려면 나중에 한 번 더 

와야 할 것이나 그때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었다. 전시실들

을 빙 둘러 감싸고 있는 조용하고 엄숙한 긴 회랑을 걸어가

며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전시된 작품들보다 건물이 더 

인상적이라는 생각에 잠겼다. 6시 폐관 시간이 되어 미술관 

바깥 양쪽에 설치된 유리 엘리베이터를 통해 밖으로 나왔

을 때는 광장 복판에 설치된 아이스 링크에서 사람들이 즐

겁게 아이스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다.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